
특허청, 특허서류 제출기간 추가 연장 실시 

- “특허청장 등이 지정한 서류”의 제출기간을 5월 31일까지 재연장 - 

 

□ 특허청(청장 박원주)은「코로나19」영향으로 5월중에 도래하는 특허 서류 제출기한*을 5월 

31일까지 직권으로 일괄 자동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. 

* 특허 등의 심사와 관련된 절차에서 보정서, 의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으로 이를 경

과하는 경우 출원이 무효가 되거나 거절결정이 될 수 있음 

ㅇ 지난 3월「코로나19」사태에 따라 서류제출기간 만료일이 3월 31일~4월 29일 사이인 건

들을 직권으로 4월 30일로 연장한 이후, 한 달간 더 연장하는 추가적인 조치라고 특허청

은 전했다. 

□ 이번 조치는「코로나19」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기는 했으나, 보정서·의견서 준비

에 통상 한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과, 미국ㆍ유럽 등에 「코로나19」의 영향이 지속

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, 아직 국내ㆍ외 출원인과 대리인의 의사소통을 통한 서류 준비

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서류 제출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. 

ㅇ 이렇게 되면 출원인은 별도의 기간연장을 신청하거나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되

어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출원이 무효가 되거나 거절결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

게 된다. 

□ 한편, 특허법 등에서 법정기간으로 규정되었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해칠 우

려가 있는 경우는 직권연장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직권연장 대상이 되는 세부 서류 항목을 특

허청 홈페이지(www.kipo.go.kr)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. 

ㅇ 다만, 빠른 심사를 원하는 출원인은 이번 직권연장과 관계없이 지정기간 단축신청(무료)

을 통해 5월 31일 전이라도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. 

□ 박원주 특허청장은 “「코로나19」영향으로 인해 국내·외 출원인들의 불가피한 사정을 감안하

여 이번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”라면서, “「코로나19」가 지식재산 창출ㆍ보호 활동의 장애가 

되지 않도록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적극적인 지식재산 행정을 실행해 나갈 예정” 이라고 밝

혔다. 


